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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침체되어 불경기를 맞게 되면 경영체제를 성장형으로부터 생존형으로 변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존형 경영정책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비용절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긴요한 비용을 잘감하면 역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침체 시에는 광고와 판촉비를 삭감하면 경쟁자보다 앞서 나갈 절호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건물 임대료 같은 고정비용을 줄이는 데에 경영의 관심을 집중해야합니다. 최근에 혁신적인 경영 정책으로 이런 비용을 절감하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텔레콤 회사인 보다폰 (Vodafone)사의 자회사의 하나를 이끌고 있는 그래함 메이어 (Graham Maher)씨는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의 최고직에 있으매도 불구하고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가 갖고 다니는 보따리에는 휴대용 전화, 휴대용 컴퓨터, 및  몇 가지 서류 파일이 있을 뿐인데 그는 그 보따리만 들고 각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옆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커퓨터를 통하여 사무도 봅니다. 디트로이트 에 있는 팁핑포인트 서비스 (Tipping Point Services)라는 회사는 직원 수가 10,000명이 넘는 마케팅 및 광고회사입니다. 창의력 담당 간부 (Chief Creative Officer)인 레이  액클리 (Ray Ackely)씨도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는 도서실, 간이 식품점, 사내 부서의 아무곳에서나 컴퓨터를 놓을 수 있는 곳이면 사무실이 됩니다.

메이허씨나 액틀리씨는 본인들이 앉을 수 있고 휴대용 컴퓨터를  놓을  수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사무실이 됩니다. 사실 고급 간부의 사무실 하나만 없애도  비용 절감이 클 것임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런 싸이버 사무실의 장점은 일선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과 친밀 할 수가 있고 그들이 일을 하는 장면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간혹 그들은 일선 직원들이 하는 일을 직접 해보기도 하여 작업장의 감을 잡기도 합니다. 젯블루의 전 회장이었던 데이비드 닐만 (David  Neelman)씨는 스스로 하물을 나르기도 하고 기내 방송을 하거나 기내식을 나르기도 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직원들과 거리를 좁히고 자주 어울리는 간부들은 직원의 존경심과 친밀감을 복돋우어줍니다. 단결심도 함양합니다.

시카고에 있는 호튼그룹 (Horton group)은 350명의 직원들에게  보행 체크기를 나눠줍니다. 하루에 최소한 7,000보를 걷도록 장려합니다.  일정 수량을 초과하는 보행을 한 직원에게는 아마존 닷캄 (Amazob.com)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을 선물로 줍니다. 직원들은 보행 수를 늘리기 위하여 건물로부터 먼곳에 주차하고 많이 걸어 서무실로 오는 것이 습관화 되었다고 합니다.

시라큐스 (Syracuse)에 있는 시엑스텍 (CXTec)사는 “재미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경영진과 직원들이 여러 흥미로운 활동을 합니다. 직장 안에는 생일이나 모범적인 작업성적을 축하하는 색갈기구가 쉴새없이 장식되어 있고 직원들의 휴식실에는 당구대로부터 각종 게임기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이 재미있어야 직원들이 더 일을 잘한다는 작업문화를 조성하기 때문에 시엑스텍은 한 번 입사한 직원이 좀처럼 사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객들에게도 재미있는 행사를 마련하여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고객들은 의례이 단골 고객이 된다고 합니다.


직장뿐만 아니고 가정도 재미기 있고 웃음이 그치지  않도록 해야지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을 유지 하게 될 것입니다.  끝
